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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
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9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이고, 순
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 둘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
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
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
간이다([표 1] 참조). 

  
[표 1] 시간당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비율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비율
2017년(US$) 2018년 1월(유로화) 2019년 1월(유로화) 2017년(%)

환율 구매력 환율 구매력 환율 구매력 평균값 중위값
한국 5.7 6.4 5.9 5.8 6.4 6.4 41.4 52.8

OECD평균 6.2 6.7 6.2 6.3 6.4 6.3 41.1 52.5
한국순위 14/29 15/29 13/25 13/25 12/25 12/25 15/29 13/29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주: 최저임금 비율은 풀타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 셋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OECD 회원국은 2018년에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다섯 나라고, 
2019년에는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다섯 나라다. 비회원국 중 루마니아는 2018년에 최저임금을 52.0% 
인상했다.

○ 넷째,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
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
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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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1. 머리말
○ 이 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

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은 2019년 5월 4일 기준으로 OECD.Stat에서 내려 받은 자
료를 사용했다. OECD.Stat에서는 2017년까지 자료를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관심사인 
2018-19년 자료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2017년 최저임금은 OECD.Stat에서 구한 
자료를 사용하고, 2018-19년 최저임금은 독일 경제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최저임금 보
고서(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를 사용했다.

2. 시간당 최저임금 

  가. 2017년

○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5.7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6.2달러)보다 0.5달러 낮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 회원국 중 14위로 중간이다. 최저임금이 10달
러가 넘는 나라는 호주(13.8달러), 룩셈부르크(13.0달러), 뉴질랜드(11.1달러), 프랑
스(11.0달러), 아일랜드(10.4달러), 네덜란드(10.1달러), 벨기에(10.0달러), 독일
(10.0달러) 여덟 나라다([그림 1]과 [부표 1] 참조).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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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단위:US$ 환율기준)

○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6.4달러로, OECD 평균(6.7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29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 나라는 룩셈부
르크(11.5달러), 프랑스(11.3달러), 호주(11.3달러), 독일(10.6달러), 벨기에(10.1달
러), 네덜란드(10.0달러) 여섯 나라다([그림 2]와 [부표 1] 참조). 

[그림 2]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단위:US$ 구매력평가지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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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18년

○ 법정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 2018년 1월 한국의 최저임금은 
5.9유로로,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6.2유로)보다 0.3유로 낮다. 한국은 2018
년 법정 최저임금이 조사된 25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최저임금 10유로가 넘
는 나라는 호주(12.4유로)와 룩셈부르크(11.6유로) 두 나라다([그림 3]과 [부표 1] 
참조).

[그림 3]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8년, 단위: 유로화, 환율기준)

○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5.8유로로, OECD 평균(6.3유로)보다 0.5유
로 낮다. 25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
유로가 넘는 나라는 없고, 9유로를 넘는 나라가 호주(9.5유로), 룩셈부르크(9.4유로), 
프랑스(9.2유로) 세 나라다([그림 4]와 [부표 1] 참조). 

[그림 4]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8년, 단위: 유로화, 구매력평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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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19년
○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된 2019년 1월 한국의 최저임금은 

6.4유로로,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6.4유로)과 같다. 2019년 법정 최저임금
이 조사된 25개 회원국 중 12위로 중간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10유로가 넘는 나
라는 호주(12.0유로), 룩셈부르크(12.0유로), 프랑스(10.0유로) 세 나라다([그림 5]
와 [부표 1] 참조).

[그림 5]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9년, 단위: 유로화, 환율기준)

○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6.4유로로, OECD 평균(6.3유로)과 거의 같
다. 25개 회원국 중 12위로 중간이다.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0유로를 
넘는 나라는 없고, 9유로를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9.2유로)와 호주(9.1유로) 두 나라
다([그림 6]과 [부표 1] 참조). 

[그림 6]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2019년, 단위: 유로화, 구매력평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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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6.5%에서 
2016년 39.9%, 2017년 41.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2000년 
45.0%에서 2016년 50.5%, 2017년 52.5%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저
임금계층이 늘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다(IL○ 2008). 

○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회원국 평균
(41.1%)과 같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29개 회원국 중 15위
로 중간이다. 콜롬비아(58.1%), 뉴질랜드(51.8%), 프랑스(49.9%) 순으로 높고, 멕
시코(31.1%)와 미국(24.3%)이 가장 낮다([그림 7]과 [부표 2] 참조)1). 

[그림 7]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7년, 평균값, 단위:%)

1) OECD 37개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9개국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

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8개국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독일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스

칸디나비아 국가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겐트시스템 때문에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태리는 헌법(제36조)의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모든 노동자는 관련 부문 단

체협약 중 가장 낮은 임금률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고 노동법원이 일관되게 해석함에 따라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

요성을 못 느낀다(Schulten 2008). 이들 나라는 모두 임금수준이 높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 비교대상을 37개 

회원국 전체로 확장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는 23위, 중위값 기준으로는 21위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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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중위값 기준으로 2017년 52.8%다. OECD 회
원국 평균(52.5%)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 콜롬비아(88.5%), 터키(73.5%), 칠레(70.9%), 프랑스(61.8%), 포
르투갈(60.9%), 뉴질랜드(60.4%) 순으로 높고, 멕시코(40.0%)와 미국(33.7%)이 가
장 낮다([그림 8]과 [부표 2] 참조). 

[그림 8]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17년, 중위값, 단위:%)

4. 최저임금 인상률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OECD 회원국 중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
인 나라는 한국(16.4%), 터키(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
(10.4%) 다섯 나라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루마니아(52.0%), 러시아(26.5%), 마
케도니아(19.0%), 아르헨티나(17.9%) 네 나라가 한국보다 높았다([그림 9]와 [부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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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인상률(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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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는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나라는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
(22.3%), 캐나다(12.6%), 한국(10.9%) 다섯 나라다. 한국은 2018년 1위에서 5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아르헨티나(18.9%), 러시아(18.9%),  우크라
이나(12.1%) 세 나라가 한국보다 높았다([그림 10]과 [부표 2] 참조). 

[그림 10]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인상률(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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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임금과 국민소득 

○ 국민소득(1인당 GDP)과 시간당 최저임금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
이 높으면 시간당 최저임금도 높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이 5만2
천 달러인 호주는 최저임금이 13.8달러인데, 국민소득이 6만 달러인 미국의 최저임금
은 7.3달러밖에 안 된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OECD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시간당 최저임금(2017년, 단위: US$)

○ [그림 12]에서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국민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칠레, 호주, 룩셈부르크
는 최저임금 비율이 높고, 일본, 체코,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는 최저임금 비율이 낮다. 

○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
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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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OECD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최저임금 비율(2017년, 단위: US$, %)

6. 최저임금과 빈곤선
○ OECD(2015)는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빈곤선(가구 순소득 중위값의 50%)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호주는 6.5시간 일하면 3인 가구 빈곤선
을 넘어서고, 17.9시간 일하면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선다. 아일랜드는 8시간 일하
면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18.8시간 일하면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선다. 하지
만 대다수 국가는 풀타임 노동해도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지 못 한다. 한국은 주
46.4시간 일해야 3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서고, 61.6시간 일해야 4인 가구 빈곤선을 
넘어설 수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최저임금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넘어서는데 필요한 주당 노동시간(2013년)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Ch.1, Figure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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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는 말: 요약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
국을 비롯한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이고, 순
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 둘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이다([표 1] 
참조). 

[표 1] 시간당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비율

○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OECD 회원국은 한국(16.4%), 터키
(14.2%), 라트비아(13.2%), 체코(10.9%), 슬로바키아(10.4%) 다섯 나라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루마니아(52.0%), 러시아(26.5%), 마케도니아(19.0%), 아르헨티나
(17.9%) 네 나라가 한국보다 높았다.

○ 넷째,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 수인 OECD 회원국은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다섯 나라다. OECD 비
회원국에서는 아르헨티나(18.9%), 러시아(18.9%),  우크라이나(12.1%) 세 나라가 
한국보다 높다.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비율

2017년(US$) 2018년 1월(유로화) 2019년 1월(유로화) 2017년(%)

환율 구매력 환율 구매력 환율 구매력 평균값 중위값

한국 5.7 6.4 5.9 5.8 6.4 6.4 41.4 52.8

OECD평균 6.2 6.7 6.2 6.3 6.4 6.3 41.1 52.5

한국순위 14/29 15/29 13/25 13/25 12/25 12/25 15/29 13/29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주: 최저임금 비율은 풀타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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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
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
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참고1]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통계 자료와 기준
○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평균값 기준으로 41.4%(15위), 중위값 기준으로 52.8%(13

위)인 것은, 정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
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작성한 최저임금 비율을 OECD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통계 자료와 기준을 달리 하면 평균값 기준으로는 30.0~38.5%(20~28위), 중위값 
기준으로는 43.5~48.5%(15~23위)로, 그 비율과 순위가 낮아진다([표 2] 참조).

[표 2] 2017년 통계 자료와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비율(순위) 차이

○ 이 글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했다.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최

저임금을 결정하는 8개국까지 포함해서 OECD 회원국 전체(37개국)로 비교대상을 넓히면, 그만큼 한

국의 순위는 낮아진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인이상 상용직 5인이상 상용직 1인이상 풀타임 5인이상 풀타임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대비 38.2 32.7 35.5 30.0 41.0 36.1 38.5 33.2

중위값대비 　 　 　 　 52.4 48.5 48.3 43.5

순위
평균값대비 21 27 23 28 15 22 20 26

중위값대비 　 　 　 　 15 15 15 23

주: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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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OECD 회원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시간당 최저임금 1인당

GDP

(2017년

US$)

2017년(US$) 2018년 1월(유로화) 2019년 1월(유로화)

환율 구매력 환율 구매력 환율 구매력

호주 13.8 11.3 12.4 9.5 12.0 9.2 52,003

벨기에 10.0 10.1 9.5 8.6 9.7 8.5 49,526

카나다 8.8 8.4 8.0 6.9 8.6 7.5 46,596

칠레 2.1 3.0 24,181

콜롬비아 1.2 2.5 14,607

체코 2.8 4.6 2.8 4.2 3.1 4.2 38,037

에스토니아 3.0 4.3 3.0 4.3 3.2 4.3 33,493

프랑스 11.0 11.3 9.9 9.2 10.0 9.0 44,191

독일 10.0 10.6 8.8 7.7 9.2 7.6 52,574

그리스 3.7 4.9 3.4 4.9 3.4 5.1 28,580

헝가리 2.6 4.8 2.6 3.9 2.7 4.0 28,799

아일랜드 10.4 9.3 9.6 8.7 9.8 8.5 76,889

이스라엘 7.5 6.2 38,886

일본 7.6 8.0 6.7 6.3 6.7 6.4 41,985

한국 5.7 6.4 5.9 5.8 6.4 6.4 38,839

라트비아 2.5 3.8 2.5 3.9 2.5 3.5 28,378

리투아니아 2.5 4.3 2.5 3.6 3.4 4.4 33,325

룩셈부르크 13.0 11.5 11.6 9.4 12.0 9.2 107,525

멕시코 0.5 1.0 19,655

네덜란드 10.1 10.0 9.7 8.8 9.9 8.6 54,423

뉴질랜드 11.1 9.5 9.9 7.8 9.7 7.8 40,121

폴란드 3.0 6.1 2.9 4.2 3.1 4.2 29,583

포르투갈 4.2 5.5 3.5 4.9 3.6 5.1 32,554

슬로바키아 2.1 3.4 2.8 4.1 3.0 4.2 32,376

슬로베니아 5.2 6.8 4.8 6.0 5.1 5.3 36,163

스페인 5.4 6.5 4.5 5.3 5.5 5.8 39,087

터키 2.8 5.9 2.5 5.2 2.3 5.9 28,153

영국 9.0 8.7 8.6 7.6 8.9 7.5 44,909

미국 7.3 7.3 6.4 5.8 6.1 5.6 59,774

OECD평균 6.2 6.7 6.2 6.3 6.4 6.3 41,214

한국순위 14/29 15/29 13/25 13/25 12/25 12/25 15/29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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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비율과 인상률 비교

최저임금 비율(%)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조정
일자

2017년 2018년 1월 2019년 1월

평균값 중위값 명목 실질 명목 실질

호주 45.5 54.7 3.3 1.5 3.5 1.5 2019-01-01

벨기에 39.8 47.2 2.0 -0.2 2.0 -0.3 2018-09-01

카나다 40.8 45.8 4.1 2.5 12.6 10.1 2019-01-01

칠레 48.8 70.9

콜롬비아 58.1 88.5

체코 35.4 41.0 10.9 8.3 9.0 6.9 2019-01-01

에스토니아 35.2 41.3 6.8 3.2 8.1 4.5 2019-01-01

프랑스 49.9 61.8 1.2 0.1 1.5 -0.6 2019-01-01

독일 42.5 47.8 0.0 -1.7 4.0 2.1 2019-01-01

그리스 32.8 48.3 0.0 -1.1 0.0 -0.8 2012-03-01

헝가리 40.2 52.7 8.3 5.8 7.9 4.9 2019-01-01

아일랜드 38.3 45.8 3.2 3.0 2.6 1.9 2019-01-01

이스라엘 44.0 59.4

일본 36.0 41.5 3.0 2.6 3.1 2.1 2019-01-01

한국 41.4 52.8 16.4 14.2 10.9 8.0 2019-01-01

라트비아 38.7 48.3 13.2 10.0 0.0 -2.5 2018-01-01

리투아니아 43.4 53.6 5.6 1.9 38.4 34.9 2019-01-01

룩셈부르크 42.7 52.6 0.0 -2.1 3.6 1.6 2019-01-01

멕시코 31.1 40.0

네덜란드 39.3 47.0 1.7 0.4 1.4 -0.2 2019-01-01

뉴질랜드 51.8 60.4 3.3 1.5 4.8 1.9 2018-04-01

폴란드 43.6 54.0 5.0 3.3 7.0 2019-01-01

포르투갈 43.5 60.9 4.1 2.6 3.4 2.2 2019-01-01

슬로바키아 38.2 48.0 10.4 9.1 8.3 5.6 2019-01-01

슬로베니아 48.0 58.2 4.7 3.2 5.3 2019-01-01

스페인 33.9 40.2 4.0 1.9 22.3 20.2 2019-01-01

터키 41.9 73.5 14.2 3.0 26.0 8.3 2019-01-01

영국 44.2 53.6 4.2 1.5 4.4 1.9 2018-04-01

미국 24.3 33.7 0.0 -2.1 0.0 -2.4 2009-07-24

OECD평균 41.1 52.5 5.2 2.9 7.6 4.9

한국순위 15/29 13/29 1/25 1/25 5/25 5/25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주: 최저임금 비율은 풀타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